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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m의 자전거 출퇴근 記

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 대리 남승엽

전산 담당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주로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나로서는 어떤 운동이라도 절실했다. 주중에는 

바쁜 회사일정으로, 대부분 가족과 함께 보내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그래서 생각 

한 것이 "자전거 출퇴근”.

마침 얼마 전부터 새로 구입한 MTB형 자전거를 군포역에 세워놓고 역과 회사 간 이동용으로 사용하고 있 

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장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회사에서 집까지 대중교통으로도 한 

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는 꽤나 긴 거리여서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실패할 것 같아 나름대로 경 

로 파악 및 필요장비 등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최단거리를 검색하여 경로 파악 후 자 

가용으로 그 경로를 두 번 사전답사 했다.

사전 답사로 찾아낸 최적의 경로는 '회사에서 평촌, 1번 국도로 쭉 달리다 시흥사거리에서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다가 동양공전 앞에서 빠져나와 목동을 경유하여 강서구 발산동 도착 이다. 총 거리는 

31km. 다음은 장비! 어두울 때 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반짝이는 LED 전조등과 후미등, 안전 

모등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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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준비를 끝낸 후 D-Day를 10월 30일로 잡았다.

드디어 30일. 설레는 마음과 도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저녁 8시 반경에 회사를 출발했 

다. 12여분을 지나 금정역 부근에 도착, 평촌을 지날 때는 30여분 경과, 중간지점인 시흥사거리까지는 1시간 

10여분이 소요됐다. 그 이후 시흥사거 리에서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동안의 기분은 상쾌했고 나름대로 

환상적인 풍경과 둔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일상과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 

다. 드디어 난코스,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빠져나와 구로에서 목동을 지나 발산동까지의 경로는 산을 도시화 

한 탓에 오르막과 내리막 많아 생각보다 힘든 코스였다.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끙끙. 내려갈 때는 인도로 가다 

보니 울퉁불퉁하고 사람들을 피하느라 속도도 낼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20분 

경, 2시간 50분이 소요됐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다시 도전하고 싶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지전거를 차에 싣 

고 회사로 출근했다.

그날 저녁, 다시 한 번 도전을 위해 싱로를 이티냇 건새을 해보니 금싱역에시 한상까지 사전거 도모가 죽 

이어져 있는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저녁 9시. 旱싱을 한후글싱역에서 안양친으;丄 빠지는 길을 이용해 안 

양천 자전거 도로로 쭉 달리다보니 한강까지 나왔다. 회，、I에서 금정역까지 1아!, 헌강에서 우리 집까치 10분. 

나머지 거리는 안양천 자전거 도로로 쭉 딜-밌다. 무엇보다도 안전헀고 이 사은 놀아가저만 정지 없이 달릴 수 

있어 첫날 보다 1시간이 단축된 1시간 %분이 소요됐다「대중却一통M다 서-?- 2。분 더 건리는샘이었다. 이후에. 

몇 번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했으나 날씨外 싼쌀헤진 이유丈 요츠에는 못히•고 있다. 난시 푼기는 내년 벼-을'' - 

기약해야할것같다. 럴； /

도전 그것은 나에게 활력소가 되어주었다技'

앞으로도 '■도전』이라는 활력소로 나의찲M 충전하면서 살아가야겠다. 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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